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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법적 문제 이사 3명 교체하라!
소버린, 이사회 전면 물갈이 시사 … 수익없는 자회사 미련두지 말아야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은 8월11일 “최태원, 손길승, 김창근 등 유죄판결을 받은 SK 이사 3명이 즉

각 사임하고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에 해박한 새로운 사외이사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버린자산운용의 국내 투자자문사인 라자드아시아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법상 소버린자산운용이 임시주

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점은 9월 말”이라며 “주총이 열리면 소버린자산운용이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이사

를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라자드아시아 오호근 회장은 SK가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은 잘못된 기업지배 구조 때문이라며 SK는 SK

로벌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특히 수익이 나지 않는 자회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차입금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지분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SK 경 진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비켜갔다.

이어 SK 이사회에서 6월15일 출자전환을 결의하면서 내건 6개항의 전제조건 중 충족된 것이 아무 것도 없

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SK 이사회가 출자전환안을 통과시키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또 임시주총 소집을 통한 이사진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주주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주주권의 행사가 필요할 때는 다른 주주들도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여운을 남겼다.

오호근 회장은 SK 로벌 지원과 관련한 SK 이사회의 결정이 한국 국가경제 발전의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

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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